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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말씀을 보던 중에 번뜩 더 와 닿게 된 것이 있

었습니다. 상상, 생각을 해도 혼계에서는 실제로 그

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생

각과 상상으로 주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결국 생각

과 상상,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기도이고, 기도함

으로 일을 한다고 했던 말씀이 깨달아져서 생각은 

실상이라는 그 말씀이 정말 놀라운 인봉의 말씀임이 

깊이 깨달아 졌습니다. 주님께서 이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생각은 보물이다.

생각으로 좌우되고 생각으로 행한다.

생각으로 혼체가 좌우되고 육체가 좌우된다.

낮에는 생각이 육신을 쓰고 행하고,

네가 잠을 잘 때에는 혼체가 꿈에서 행한다.

또한, 낮에도 네가 어떤 생각을 하면

네 육체가 행하지 않더라도 혼체가 행한다.

'행함'을 잡고 있는 것이 생각이기에

생각이 그리 중하다고 하는 것이다.

신약 때 나사렛 예수를 통해

마음으로 간음한 자도 간음죄에 속한다고 하였다.

'혼체'가 행한다는 

깊은 차원에서의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이미 마음으로, 생각으로 

생명 길이 좌우됨을 알린 것이다.

기도는 생각과 마음에서 나가기 시작한다.

네 사랑의 마음,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마음,

나의 분체에 대한 생각, 섭리에 대한 생각,

타인에 대한 생각과 마음 등

기도를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표현이 된다.

기도하는 것이 일이 된다는 것은

생각이 그 말을 통해 표출되었기 때문에

먼저는 기도라는 행위가 된 것이고,

그 기도 속에 담긴 네 생각이 실상이 되어

사랑의 기도를 하면 

사랑의 일을,

회개의 기도를 하면 

용서를 비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생각은 실상이라는 이 말을 

깊이 알지 못하는 자가 더 많다.

이것이 영계의 비밀임을 모른다.

내가 너희의 신혼골수를 꿰뚫어 본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 생각을 통해 혼계, 

혹은 육계를 통해 모든 것이 행실로 옮겨지니 

나 성자는 너희 바로 옆에 있지 않아도

그 실상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선생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서 말을 하는 것

도

너희 생각과 마음의 실상이 

혼계와 영계를 통해 드러나니

선생이 혼계와 영계를 

두루 다니면서 본 실상을 통해

알고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말이 능력이 있다.

(주님, 영계, 혼계, 육계가 참 오묘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

요. 그리고 참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말

로 표현이 안 돼요.)

너희의 말, 행동, 생각, 마음 등

육적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혼계에 작용되고, 

영계에 작용되어 좌우하지 않느냐.

육계도 실상은 영계의 축소판이 아니더냐.

그러니 육계의 삶이 영계를 좌우한다 한 것이다.

생각은 실상이니

너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행하고,

몸으로 차마 못 하겠거나, 

제한이 있거나, 할 수 없는 것은 

혼체가 행한다.

그러니 네 생각으로 

선생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고,

그리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일이 기도이다.

기도하면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너희가 실감나게 만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

또한 혼적 차원이 아닌 

영적 차원으로 더 깊이 들어가

행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다.

너희 생각 하나하나가 중하고 귀하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말이 있지.

너희가 쉽게 행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

생각으로 계속 행하고 떠올리면,

그것을 몸으로 행하기는 더 쉽다.

너희가 어렵게 생각하는 일들을

생각으로 하면 좀 더 하기가 쉽지?

그 일을 생각으로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면

직접 행했을 때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생각의 비밀이다.

좋은 일들도,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도

너희가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생각으로 계속 행해 보아라.

생각이 육계의 실상이 되어 혼계 실상이 되듯,

생각이 혼계 실상이 되어 육계 실상이 된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일이 이루어진다.

너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쁘게 일이 생기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생각 실상체로 나타난다고 보면 쉽다.

재미있고 신기하지 않느냐.

생각의 비밀이다.

하지만 생각을 하는 것 또한 

깊은 집중력이 필요하니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생각으로 내 분체인 선생도 계속 만나고,

나 성자도 계속 만나자.

생각으로 생명도 만나고, 

의로운 일을 하자.

생각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생각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인 기도의 문을 넓혀

혼계를 뛰어넘어 영계에서 행하고 만나자.

정말 깊은 인봉의 말이다.

이 말을 꽉 붙잡아 

네게 복으로 돌려라.

사랑하여 가르쳐 주었다. 안녕.


